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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조직과 개인의 협업 방식 변화와 함께 정보 활용 능력과 관계적 자원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적 자본은 신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조직 수준에서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분석
해 왔으며, 개인 수준에서 디지털 협업과 만족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디지털 협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태도의 매개 역할, 그리고 개인의 PC 활용 능력이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한 결과, 사회적 자본은 태도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태도는 이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C 활용 능력은 주요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 효과를 보여, 개인의 기술적 숙련도가 디지털 협업
의 효과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을 함께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 디지털 전환, 사회적 자본, 태도, 만족도, PC 활용 능력  

Abstract  The recent accelerat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has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utilization capabilities and relational resources, alongside changes in collaboration 
practices at both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levels. In digital environments, social capital—based on
trust and networks—serves as a key factor in enhancing collaboration efficiency and individual 
satisfaction. However, prior studies have largely focused on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t the 
organizational level, leaving empirical research at the individual level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igital collaboration and satisfaction relatively limited. Accordingl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individuals’ digital collaboration satisfaction, the mediating role
of attitude, and the moderating role of individuals’ PC utilization skills. A survey of the general public
in Korea was conducted,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applied. The results indicate that social 
capital has a positive effect on both attitude and satisfaction, with attitude partially mediating this 
relationship. In addition, PC utilization skills exhibit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across key 
relationships, confirming that individuals’ technical proficiency plays an important role in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digital collaboration. This study provide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by integrating social and technological factors in the digit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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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가속
화는 사회 전반의 업무 수행 방식과 협업 구조를 근본적
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 대면 중심의 협업이 일반적
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협업이 일
상적이고 보편적인 업무 형태로 정착하였다. 특히 코로
나19 팬데믹은 원격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공동작업 도
구의 확산을 가속화하였다[1]. 이로 인해 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협업은 더 이상 선
택적 수단이 아니라 필수적 업무 체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협업의 성과는 단순히 기술의 보급만으로 
확보되기 어렵다. 협업은 본질적으로 구성원 간 신뢰, 상
호작용, 네트워크와 같은 관계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
며, 이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trust), 규범(norms), 네트
워크(networks)로 구성되며 조직 내 협력과 성과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환경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조직시민행동을 매개로 직무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함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사
회적 자본은 조직 몰입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며, 이는 
디지털 협업 성과에도 확장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3]. 하
지만 기존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도, 실제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기술 역량이 어떻게 이
러한 관계적 자원을 협업 성과로 전환시키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였다. 또한 온라인 협업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의 작동 메커니즘을 미시적 개인 수준에서 탐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디지털 협업 성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다차원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계적 자원이 효과적으로 작동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술적 역량이 필수적이다. 특히 
PC 이용 능력은 소프트웨어 활용, 문서 작성, 보안 관리 
등 기본적 역량을 포함하며, 이는 협업 도구의 활용 성과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동일한 사회적 자본을 보
유하더라도 기술 역량이 부족한 개인은 협업 참여가 제
약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높은 기술 역량을 가진 개인은 
사회적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협업 성과를 극대화
할 가능성이 크다[4]. 더 나아가, 디지털 기술 태도는 개
인이 새로운 협업 도구와 플랫폼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하는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긍정적인 태
도를 가진 개인은 기술 학습과 적응에 적극적이며, 이는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한 협업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
다. 반대로 기술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사회적 자본의 활

용을 제약하고 협업 성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이 과정에
서 PC 이용 능력이 조절적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기존 연구가 사회적 자본
의 역할을 거시적·조직적 차원에서 설명하는 데 치중했
다면,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태도라는 미시적 요인을 
결합함으로써 분석의 폭을 확장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사회적 자본이 태도
와 만족도로 이어지는 작동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해명
한다. 둘째, 관계적 요인(사회적 자본)과 기술적 요인(PC 
이용 능력 및 태도)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분석 틀을 제시
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개인과 집단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획득하는 자원으로 정의되며, 신뢰, 규범, 
네트워크라는 구성 요소를 통해 협력과 성과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한다[5]. 기존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단순히 개인적 속성에 국한되지 않고, 관
계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인적 자본이
나 물적 자본과 차별화된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은 신뢰
와 협력적 규범이 축적되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과 조직
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과정을 설명한다[6]. 즉,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얻게 되는 실제
적·잠재적 자원으로 규정되며, 그 사회적 구조 속에서 개
인의 행동을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메커니즘으로 이해된
다. 나아가 사회적 자본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라는 세 
가지 요소를 통해 공동체 내 협력을 강화하고 민주적 제
도의 안정적 작동을 가능하게 하며, 개인이나 조직의 성
과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관계적 자원으로 기능한다. 선
행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을 일반적으로 신뢰(Trust), 규범
(Norms), 네트워크(Networks)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
분하여 제시하고 있다[7]. 첫째, 신뢰는 상대방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가지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
되며[8], 이는 협력적 행동을 촉진하고 집단 내 상호작용
의 원활성을 보장한다. 둘째, 규범은 집단 구성원들이 공
유하는 가치와 행동 규칙으로서, 이기적 행동을 억제하
고 상호 협력을 촉진한다[9]. 셋째, 네트워크는 개인이나 
집단이 맺고 있는 사회적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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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원에 접근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혁신과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6].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사회적 자본은 신뢰·규범·
네트워크라는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주로 사회적 자본
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조직성과, 협업 효과, 지식공유
와 같은 결과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거나[7], 매개
변수 및 조절변수로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가 성과 창출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규명한다. 본 실
증 연구에서는 Likert 척도 기반의 설문 문항을 통해 사
회적 자본을 양적 변수로 측정하는데, 예를 들어 “나는 
동료가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믿는다(신
뢰)”, “우리 조직은 협력적 규범을 공유한다(규범)”, “나
는 다양한 부서의 동료들과 원활히 교류한다(네트워크)”
와 같은 문항이 활용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단순한 
관계적 속성이 아닌, 조직 내 협력과 성과를 설명하는 핵
심 변수로서 연구적 의의를 가진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조직의 혁신 역량, 협업 성과, 그리고 집단적 문제 해결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
치한다.

2.2 태도(Attitude)
태도(Attitude)는 사회심리학, 조직행동, 소비자행동, 

교육심리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인간의 인지와 행동
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태
도는 개인이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보이는 일관된 
평가적 성향(evaluative tendency)을 의미하며, 행동의 
방향성과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
한다[10]. 이러한 태도의 개념은 개인의 내적 심리 상태
를 통해 외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
로 큰 의의를 지닌다. 태도 연구의 기초는 1935년 
Allport의 연구를 통해 제시되 었다[11]. 태도는 “경험을 
통해 형성된 정신적·신경학적 준비 상태로, 특정 대상이
나 상황에 대해 일관성 있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경향”으
로 설명하였다. 이 정의는 태도를 단순한 감정이나 순간
적 반응이 아닌, 경험을 통해 내면화된 심리적 구조로 보
며, 행동을 예측하는 내적 요인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한
다. 즉, 태도는 개인의 경험과 학습에 의해 형성된 내면
적 준비 상태로,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관되게 유도
하는 심리적 기초로 이해된다. 태도를 인지적(cognitive), 
정의적(affective), 행동적(behavioral) 요소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그들은 태도를 단순히 
감정적 호오(好惡)의 문제로 보지 않고, 신념과 지각(인지

적 요소), 감정적 반응(정의적 요소), 행동적 의도(행동적 
요소)가 통합된 복합적인 구조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삼
요인 모형(three-component model)은 태도를 단일 
차원으로 보는 기존의 단순화된 관점을 넘어, 인간 행동
의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즉, 태도는 인지적 신념이 정서적 반응을 형성하고, 그 
결과 행동 의도로 이어지는 상호작용적 과정이다[12]. 이
러한 논의를 발전시켜 태도를 특정 대상에 대한 전반적
으로 호의적 혹은 비호의적인 평가적 판단으로 정의하였
다. 이는 태도의 핵심을 평가적 성향으로 규정한 것으로, 
인지·정의·행동이 결합된 결과가 ‘평가’라는 형태로 나타
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태도는 단순한 정서나 신념의 
산물이 아니라, 특정 대상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
로 평가하려는 심리적 경향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1960년 Katz는 태도를 기능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태도가 개인에게 다양한 심리적·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고 주장하였다[13]. 태도의 기능을 지식 기능(knowledge 
function), 도구적 기능(instrumental function), 가치
-표현 기능(value-expressive function), 자아-방어 기
능(ego-defensive function)으로 구분하였다. 지식 기
능은 개인이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인지적 
틀을 제공하며, 도구적 기능은 보상과 처벌에 대한 기대
를 통해 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치-표현 기
능은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을 사회적으로 표현하도록 하
고, 자아-방어 기능은 불안이나 위협으로부터 자아를 보
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적 접근은 태도를 단순
한 감정적 반응이 아닌,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 적응적 도구로 이해하도록 확장시켰다. 이상의 선
행연구를 종합하면, 태도는 인지적 신념, 정의적 감정, 
행동적 의도가 상호작용하는 다차원적 구조를 지니며, 
개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기능한
다. 또한 태도는 개인의 가치관, 사회적 규범, 경험적 학
습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하며, 사회적 상
호작용과 개인의 내적 동기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한다. 따라서 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한 단순한 호
오(好惡)가 아니라, 개인이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며 자
신을 표현하고 방어하는 통합적 심리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태도는 사회심리학을 넘어 조직행
동, 마케팅, 교육,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
간행동을 설명하는 중심 개념으로 자리매김해왔다.

2.3 만족도(Satisfaction)
만족도(Satisfaction)는 개인이 경험한 결과를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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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기대와 비교함으로써 형성되는 심리적·정서적 평
가 상태로 정의된다[14]. 즉, 만족은 기대와 실제 경험 간
의 불일치(disconfirmation)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판
단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특정 경험이나 결과에 
대해 느끼는 평가적 반응(evaluative response)을 포함
한다. 이러한 만족의 개념은 초기에는 주로 소비자 만족
(consumer satisfaction), 직무 만족(job satisfaction), 
학습자 만족(learner satisfaction) 등 특정 영역에서 부
분적으로 다루어졌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이를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가 통합된 다차원적 심리 구조로 이
해하고 있다[15]. 먼저 인지적 측면에서 만족도는 개인이 
경험한 대상이나 상황의 결과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
에서 형성되는 신념과 판단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결과
가 자신의 기대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인지적 
비교 과정으로 설명되며, 이때 만족의 수준은 기대 충족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16]. 예를 들어 소비자 만족 연구
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가격, 기능, 신뢰성 등
이 평가의 주요 기준이 되며, 직무 만족 연구에서는 업무 
환경, 보상 체계, 상사 및 동료의 지원, 직무 적합성 등의 
요소가 중요한 평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인지적 만족
은 개인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합리적 판단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정의적 측면에서 만족도는 인지
적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정서적 반응을 포함
한다. 동일한 인지적 결과라도 개인의 정서적 상태에 따
라 만족 수준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만족이 
단순한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감정적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17]. 이는  동일한 성과를 얻
었더라도 기대 이상의 결과일 경우 강한 만족감과 즐거
움을 느끼지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불만족이나 
실망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적 반응은 개
인의 전반적인 행복감, 긍정적 정서, 심리적 안녕감과도 
관련되어 있으며, 만족을 심리적 보상 경험으로 이해하
는 근거가 된다. 행동적 측면에서 만족도는 개인이 특정 
경험에 대해 가지는 평가가 향후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
성을 의미한다. 즉, 만족은 단순한 정서 상태를 넘어 행
동의도(behavioral intention)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소
비자 만족은 재구매 의도, 브랜드 충성도, 긍정적 구전
(口傳) 행동과 같은 후속 행동을 유발하며[18], 직무 만족
은 조직몰입, 직무성과, 이직 의도 감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19]. 이러한 점에서 만족은 행동의 원인이자 결
과로 작용하며, 개인의 태도 변화와 의사결정 과정에 영
향을 미치는 매개적 변수(mediating variable)로 기능
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만족도를 사회적·맥락적 요인과 상호
작용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개인의 만족
은 단순히 개인적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
직문화, 사회적 관계, 팀 협력 수준, 집단 내 상호작용 등 
사회적 맥락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조직 구성원이 동일한 직무 조건에서 근무하더라도, 소
속감이나 공정성 인식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만족 수준
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적 접근은 만족이 개인의 
내적 평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집
단적 심리 현상임을 시사한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볼 때, 만족도는 단순한 경험 평가나 일시적 
감정 상태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인지적 판단, 정의
적 반응, 행동적 경향, 그리고 사회적·맥락적 요인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는 통합적 심리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
다. 이러한 다차원적 관점은 만족도를 조직행동, 소비자
행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동 예측과 의사결정 
분석의 핵심 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
한다. 따라서 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반영하면
서도, 사회적 상호작용과 조직적 환경 속에서 인간행동
을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으로 자리하고 있다.

2.4 PC 이용능력(PC Literacy)
PC 이용능력(PC Literacy)은 정보화 초기 단계에서는 

단순히 개인이 컴퓨터를 조작하고, 워드 프로세서나 스프
레드시트 등 기본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숙련도(technical proficiency)로 정의되었다
[20].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기술의 급속한 확
산과 인터넷의 보편화는 ‘기계 조작 능력’ 이상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연구자
들은 컴퓨터 이용능력을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인이 결합된 복합적 역량(Composite Competence)
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21]. 특히 ‘컴퓨터 자기효능감
(Computer Self-efficacy)’ 개념을 제시하여, 단순한 
기술 숙련도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신감, 학습 의지, 기술 
수용 태도가 실제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컴퓨터 이용 능력을 ‘기계 조작 
기술’에서 ‘기술 수용 및 학습 동기’로 확장시켰다는 점
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후 디지털 환경에서의 교
육적 실천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강조하면서, PC 이용능
력의 사회문화적 측면(sociocultural dimension)을 부
각시켰다. 즉, 컴퓨터 활용은 단순한 기술적 활동이 아니
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정보의 생산·공유·의사소통을 가
능하게 하는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으로 이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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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는 것이다[22]. 2000년대 이후의 디지털 환경
은 웹 기반 협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온라
인 학습 등으로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PC 이용능력은 
기술적 조작 능력을 넘어 정보 활용력, 디지털 적응력, 
문제해결력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역량으로 재구성되었다
[23]. 또한, 개인의 디지털 역량이 학습 성과와 업무 효율
성뿐 아니라, 조직 혁신과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에도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24], ‘인터넷 기술 숙련도’ 측정 모형을 제시함으
로써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개인의 기술 활용 능력을 조작적 기술, 형식적 정
보 탐색, 전략적 활용의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분하였
다. 이는 단순한 기술 숙련도 측정을 넘어, 개인의 디지
털 정보 활용 효율성과 사회적 적응 능력을 평가하는 이
론적 틀로 기능하고 있다. 결국 PC 이용능력은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를 창출·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종합적 역량으로 진화해왔다.

 

3. 연구가설 

3.1 사회적 자본과 태도에 관계 
사회적 자본은 신뢰(trust), 규범(norms), 네트워크

(network ties)로 구성되며, 개인이 속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형성되는 상호 신뢰와 협력의 구조적 자원으로 
정의된다[7].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태도 형성 과
정에서 인지적·정서적·규범적·행동적 경로를 통해 복합적
으로 작용한다. 먼저,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관
점을 접한 개인은 태도 대상에 대해 보다 폭넓고 정교한 
인지적 평가(cognitive evaluation)를 수행하게 되며, 
이는 판단의 깊이와 객관성을 높여 긍정적인 태도 형성
에 기여한다.

또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망은 개인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감정 
형성을 촉진한다[8]. 이에 따라 개인은 태도 대상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감정을 형성하고, 변화나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도 수용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망 내에서 공유되는 규범과 상호 기
대는 개인에게 암묵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집
단의 기대에 부합하는 태도를 취하려는 동기를 강화한
다. 즉, 사회적 자본이 높은 집단에서는 구성원 간 신뢰
와 상호호혜(norm of reciprocity)가 활발히 작동하여 

협력적 분위기와 공동 목표 의식이 강화되며, 이는 태도 
형성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유도한다[6]. 사회적 자본은 
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개인은 반복적인 상호작용
과 피드백, 공동 학습 경험을 통해 태도 형성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일시적인 감정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자본이 
낮은 개인은 신뢰 부족과 관계 단절, 정보 접근성의 한계
로 인해 불확실성을 높게 인식하게 되며, 이는 비판적이
거나 회의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형성된 태도가 행동으
로 전환되지 못하거나 쉽게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신뢰와 협력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안정감과 정보적 자원을 토대로 태도를 형성·유
지·강화하도록 돕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자
본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지 평가와 정서적 반응이 촉
진되어 태도가 강화되는 반면, 사회적 자본이 낮을수록 
불확실성과 고립감이 증폭되어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가 유도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태도를 
형성하고 이를 행동으로 전환하는 전 과정에 걸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26]

H1. 사회적 자본은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태도와 만족도에 관계 
태도(attitude)는 특정 대상이나 행동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인지적 신념(cognitive belief), 정의적 감정
(affective feeling), 행동적 의도(behavioral intention)
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이다[27]. 이는 단순한 감정적 
호오(好惡)를 넘어 개인이 경험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
하는 인식 체계로 작동하며, 만족도(satisfaction)의 형
성과정에서 핵심적인 인과 요인으로 기능한다[14].

즉, 개인이 어떠한 사물, 제도, 환경에 대해 긍정적 태
도를 형성할수록 해당 대상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감정
적 반응 또한 긍정적으로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높은 수
준의 만족이 도출된다[28]. 인지적 측면에서, 긍정적 태
도는 개인이 대상의 유용성, 가치, 효과성에 대해 합리
적·건설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기
대-충족(expectancy-disconfirmation) 이론의 관점에
서도 설명되는데, 긍정적 태도를 가진 개인은 기대 수준
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경험된 결과를 긍정적으로 해
석함으로써 인지적 만족을 높인다. 반면 부정적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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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개인은 동일한 자극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비효율
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전반적 만족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정서적 측면에서는, 태도는 감정 반응의 방향성과 강
도를 결정짓는다. 긍정적 태도를 가진 개인은 경험 과정
에서 즐거움, 성취감, 안정감 등의 긍정적 정서를 빈번히 
경험하며, 이러한 정서가 만족감을 강화하는 감정적 강
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대로 부정적 태도는 불안, 피
로, 무력감 등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여 만족도를 약화시
키며, 특히 반복적 상호작용이 필요한 환경(예: 조직, 학
습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감정이 누적되어 전반적 만족
도 저하로 이어진다. 행동적 측면에서, 긍정적 태도는 개
인의 몰입(commitment)과 지속적 행동 의도를 촉진한
다[11]. 예컨대 조직 내에서 긍정적 직무 태도를 지닌 구
성원은 업무 수행에 대한 자기 주도성과 몰입 수준이 높
고, 결과적으로 직무 만족(job satisfaction)과 조직 성
과 간의 정(+)적 관계가 강화된다[28]. 학습 환경에서도 
긍정적 학습 태도는 참여도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며, 
학습 활동에 대한 만족감과 재참여 의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29].

즉, 태도는 인지적 신념의 틀을 제공하고, 정서적 반
응을 조절하며, 행동적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만족도의 
인지적·정의적·행동적 구성요소 전반을 강화한다. 또한 
태도와 만족도의 관계는 개인 내 요인뿐 아니라 조직적·
환경적 맥락에 의해 매개 또는 조절될 수 있다. 조직 수
준에서는 긍정적 태도를 공유하는 구성원 간의 상호 신
뢰, 협업, 의사소통이 강화되어 집단적 만족을 형성하고, 
이는 조직 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과 생산
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반면 부정적 태도가 지배적인 조
직에서는 불신, 냉소주의, 소극적 참여가 확산되며, 이는 
만족도의 저하뿐 아니라 집단적 성과 저하로 이어진다. 
학습 환경에서도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피드
백 체계, 학습 문화 등이 태도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어, 
학습 만족도의 수준과 지속성을 결정짓는다. 더 나아가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는 태도가 만족도의 확장적 예측 
변수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 학
습이나 조직 내 협업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기술 태도
(technology attitude)가 시스템 수용성, 유용성 인식, 
사용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30], 이러한 태도적 
수용성이 높을수록 기술 이용 경험 전반에 대한 만족이 
강화된다. 즉, 태도는 디지털 친화적 환경에서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적 심리적 기반이며, 긍정적 태도가 강화
될수록 사용 경험과 결과 만족 간의 정합성이 높아진다. 

종합하면, 태도는 만족도의 전 단계적 요인으로서 인지
적 평가, 정서적 반응, 행동 의도 간의 조화를 통해 긍정
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이는 개인의 삶의 만족, 
직무 만족, 학습 만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일관된 정(+)
의 인과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
정할 수 있다.

H2. 태도는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사회적 자본과 만족도에 관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개인이 속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형성되는 신뢰(trust), 규범(norms), 네트
워크(network ties)로 구성되며,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 
협력, 그리고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사회적 자원으로 정
의된다[2].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개인이 자
신이 경험하는 활동이나 대상에 대해 보다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형성하게 되며, 이는 전반적인 만족도
(satisfaction)를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망은 개인에게 심리적 안정감
과 안전한 상호작용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불확실성과 갈
등을 완화하고, 그 결과 경험에 대한 정서적 만족과 안도
감을 증진시킨다[31]. 또한 사회적 규범과 상호호혜성
(norm of reciprocity)은 구성원에게 집단에 대한 일체
감과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하여, 개인이 경험이나 활
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내면화하도록 돕는다[32]. 사
회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목표와 행동 기준에 부합하려는 동기를 강화하게 되며, 
이는 경험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만족도를 제고하는 결
과로 이어진다. 한편, 네트워크는 개인에게 다양한 정보
와 피드백, 그리고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과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인지
적 만족(cognitive satisfaction)과 경험에 대한 신뢰 수
준을 동시에 높인다[7]. 더 나아가 사회적 자본은 경험 
만족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
을 한다. 풍부한 사회적 자본은 반복적인 상호작용과 협
력적 활동, 공동 학습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개인이 형
성한 긍정적 평가와 만족감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
도록 지원하며, 일시적인 부정적 경험이나 감정 변화에
도 만족도가 쉽게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33]. 이러한 특
성은 조직 활동, 학습 환경, 사회적 참여 등 다양한 맥락
에서 개인의 전반적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개인의 삶과 
활동 참여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확장시킨다. 결과적
으로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적 자본이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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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개인은 자신의 경험과 활동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
가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강화하며, 협력적 행동을 통해 
지속적인 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전반적 만족도를 형성하고 유지하
는 핵심적인 사회적 기반으로 작용하며, 풍부한 사회적 
자본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만족 경험을 촉진하는 결정
적 요인으로 기능한다.

H3. 사회적 자본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PC 이용능력은 사회적 자본과 태도 간 조절효과
PC 이용능력(PC literacy)은 정보 탐색, 분석, 문제 

해결, 협업, 의사소통 등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다양
한 역량을 포괄하며[24], 개인이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조절적 역할을 수행한
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개
인에게 정보적·정서적·규범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태도 
형성을 촉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태도로 
전환되는 정도와 효율성은 개인의 PC 이용능력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PC 이용능력이 높은 개인은 사회적 
자본을 통해 획득한 정보와 피드백을 보다 신속하고 효
과적으로 처리하며, 이를 분석·적용하여 정교한 인지적 
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정서적 반응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절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으로부터 수용한 긍정적 신호
를 태도 형성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협업 플랫폼이나 클라우드 기반 공동 작업 환경
에서 높은 PC 이용능력은 다양한 구성원으로부터 제공
되는 정보와 의견, 피드백을 통합하여 태도 형성 과정에 
즉각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은 인지적·정
서적·행동적 차원에서 긍정적 태도를 강화하고, 사회적 
자본이 태도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한다[21]. 반면, PC 
이용능력이 낮은 개인은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경험하더라도 정보 처리와 적용 과정에서 제약을 받게 
되며, 그 결과 태도 형성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은 
제한된다. 이 경우 정보의 누락이나 분석의 미흡, 의사소
통 오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사회적 신
호를 충분히 해석하거나 정서적 반응을 효과적으로 활용
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여 태도의 긍정적 강화가 약화된
다. 따라서 PC 이용능력은 사회적 자본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와 효율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조절 요인으
로 기능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PC 이용능력은 개인이 사

회적 자본을 통해 획득한 관계적·정보적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며, 궁극적으로 
긍정적 태도 형성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PC 이용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의 태도 형성 효과
는 증폭되는 반면, PC 이용능력이 낮을수록 그 효과는 
약화되어 사회적 자본의 잠재적 영향력은 제한된다. 이
러한 관점에서 PC 이용능력은 사회적 자본과 태도 간 관
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조건적 변수로 해석할 수 있다.

H4. PC 이용능력은 사회적 자본과 태도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3.5 PC 이용능력은 태도과 만족도 간 조절효과
태도가 만족도로 전환되는 과정은 개인의 PC 이용능

력 수준에 따라 그 강도와 효율성이 달라진다. PC 이용
능력 은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 탐색, 분석, 문제 해결, 협
업, 의사소통 등 다양한 디지털 역량을 포함하며[25], 이
는 태도가 인지적·정서적·행동적 평가를 넘어 실제 경험 
만족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조절 요인으로 작
용한다. 디지털 학습 환경, 원격 협업, 클라우드 기반 업
무 환경과 같은 현대적 조직·학습 환경에서 PC 이용능력
이 높은 개인은 태도를 경험 평가, 성과 피드백, 정서적 
반응과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만족도를 강화할 수 
있다. 긍정적 태도가 존재할 경우, 높은 PC 능력은 태도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다양한 경험과 상호작용 데
이터를 통합하며, 협업과 학습 결과를 만족감으로 연결
시키는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인지적 만족, 정서적 안정
감, 행동적 성과 인식 등 다양한 만족 구성 요소를 동시
에 강화한다[34] 반면, PC 이용능력이 낮은 개인은 동일
한 태도적 신호를 경험하더라도 정보 처리와 적용 과정
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디지털 상호작용이나 협업 과정
에서 발생하는 정보 손실, 분석 부족, 커뮤니케이션 제한
은 태도가 만족도로 전환되는 효과를 약화시키며, 긍정
적 태도가 존재하더라도 경험적 만족의 증폭이 제한된
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태도-만족도 간 관계가 부분적으
로 또는 불완전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PC 이용능
력은 태도가 경험적·정서적·행동적 만족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조절하는 핵심 요인으로 기능하며, 디지털 환경
에서 태도와 만족도 간의 관계 강도를 결정짓는 조건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PC 이용능력이 높을수록 태도
가 만족도로 전환되는 효율성과 강도가 증대되며, 낮을
수록 그 효과가 약화되어 태도의 긍정적 영향력이 제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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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 PC 이용능력은 태도와 만족도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4. 연구방법 

본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한 2024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후 분
석 및 해석 과정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 일부 변수를 재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790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통계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태도(Attitude), 만족도(Satisfaction), PC 이
용능력(PC Literacy)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모형(Moderated Mediation Model, PROCESS 
Model 58)을 적용하였다. 연구 변수의 역할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5. 분석결과

5.1 Pearson 상관계수 분석 
PC Literacy는 다른 변수들과 모두 약한 양의 상관을 

보였으며(Pearson r = 0.109~0.172),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이는 개인의 PC 활용 능력이 높
을수록 사회적 자본, 태도 및 만족도가 다소 증가하는 경
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Social Capital과 
Attitude(r = 0.363), Satisfaction(r = 0.471) 간 상관
은 중간 수준에서 나타났으며,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p < 0.01). 즉,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개인의 태
도와 만족도가 뚜렷하게 증가함을 시사한다. Attitude와 
Satisfaction 간의 상관(r = 0.402) 역시 중간 정도로 나
타나, 긍정적 태도가 만족도와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태도, 만족도 간
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으며, PC 

Literacy는 전체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Factor(Variable) 1 2 3 4

PC 
Literacy

Pearson Correlation 1

Sig. (2-tailed)

Social 
Capital

Pearson Correlation .172 1

Sig. (2-tailed) .000

Attitude
Pearson Correlation .109 .363 1

Sig. (2-tailed) .002 .000

Satisfaction
Pearson Correlation .164 .471 .402 1

Sig. (2-tailed) .000 .000 .000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Table 1>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5.2 신뢰도 분석(Cronbach’s 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

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PC 
Literacy는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α 
값이 0.691로 나타나 다소 낮은 신뢰도(Questionable)
를 보였다. 이는 일부 문항의 수정이나 항목 추가를 통해 
신뢰도를 향상시킬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Social 
Capital은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α 
값이 0.862로 측정되어 높은 신뢰도(Good)를 나타내어 
안정적인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Attitude와 
Satisfaction은 각각 4개 및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
며, Cronbach’s α 값이 각각 0.734와 0.733으로 나타
나 허용 가능한 수준(Acceptable)의 신뢰도를 확보하였
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된 대부분의 변인은 연
구 활용에 적합한 신뢰도를 보였으며, 특히 Social 
Capital은 가장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어 안정적인 측정
이 가능하였다. 다만, PC Literacy는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를 보여, 추후 연구에서는 항목 검토 및 보완을 통
해 신뢰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Factor(Variable)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PC Literacy 4 .691

Social Capital 4 .862

Attitude 4 .734

Satisfaction 3 .733

<Table 2> Cronbach’s α for Each Construct

5.3 탐색적 요인분석(EFA)
본 연구에서는 PC 활용 능력, 사회적 자본, 태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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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등 네 가지 구성요인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을 수행하였다. KMO(표본 적합도) 값은 0.827로 나타
나, 표본이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 χ² = 3763.305(p < 0.001)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여, 변수 간 상관관계가 충분히 존재함을 확
인하였다. 요인 적재값(Factor Loadings)을 살펴본 결
과, PC 활용 능력의 4개 문항은 각각 0.635~0.776 범
위의 적재값을 보였으며, 사회적 자본의 4개 문항은 
0.800~0.834로 높게 나타났다. 태도는 4개 문항 모두 
0.707~0.742 범위에 분포하였으며, 만족도의 3개 문항은 
0.663~0.811 범위의 적재값을 보였다(Table 3 참조).

Factor(Variable) Factor

PC Literacy (1) .694

3 factor
PC Literacy (2) .776

PC Literacy (3) .635

PC Literacy (4) .776

Social Capital (1) .834

1 factor
Social Capital (2) .819

Social Capital (3) .800

Social Capital (4) .806

Attitude (1) .742

2 factor
Attitude (2) .731

Attitude (3) .728

Attitude (4) .707

Satisfaction (1) .811

4 factorSatisfaction (2) .784

Satisfaction (3) .663

<Table 3> Factor Loadings for Each Construct

5.4 KMO 및 Bartlett 검정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KMO와 Bartlet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KMO 값 0.827
은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나타내며, Bartlett 구형
성 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p < 0.001)하여 변수 간 상
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Test Measure Value

Kaiser-Meyer-Olkin (KMO)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 .82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Approx. Chi-Square 3763.305

-
df 105

Significance 0.000

<Table 4> KMO and Bartlett’s Test

5.5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 태도, 만족도, 그리고 PC 

이용능력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58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H1(Social Capital 
→ Attitude)의 경로에서 비표준화 계수(B)는 0.425, 표
준화 계수(β)는 0.381로 나타났으며, t값은 8.76, p값은 
0.001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Social 
Capital이 개인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
설이 지지됨을 의미한다. 또한, H2(Attitude → 
Satisfaction)의 경로에서는 비표준화 계수 0.462, 표준
화 계수 0.398, t값 9.12, p < .001로 분석되어, 
Attitude가 Satisfaction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H3(Social Capital → Satisfaction) 또
한 비표준화 계수 0.287, 표준화 계수 0.254, t값 6.43, 
p < .001로 나타나, 사회적 자본이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H5(Social Capital × PC Literacy → Attitude)에서는 
조절항의 계수 값이 0.153(t = 3.21, p < .01)로 나타나, 
PC Literac이 Social Capital과 태도 간의 관계를 유의
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PC PC Literacy
이 높은 집단일수록 Social Capital이 태도에 미치는 긍
정적 영향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H6(Attitude × PC Literacy → Satisfaction)의 경우
에도 조절항의 계수 값이 0.117(t = 2.94, p < .01)로 나
타나, PC Literacy이 태도와 만족도 간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PC Literac이 높은 개인일수
록 긍정적 태도가 만족도 향상으로 더 강하게 이어진다
는 점을 시사한다.

    ***p < .001, **p < .01, *p < .05
<Fig. 2> Summary of Hypothesis Testing Results

5.6 매개 및 조절효과 검증 결과(부트스트래핑)
본 연구에서는 PC 이용능력이 사회적 자본과 태도, 

그리고 태도와 만족도 간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Social Capital × PC Literacy → Attitude 
경로에서 조절효과 계수는 0.153으로 나타났으며,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0.072, 0.238]으로 나타나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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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PC 이용능력이 높은 개인일수
록 사회적 자본이 태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또한, Attitude × PC Literacy → Satisfaction 
경로에서도 조절효과가 관찰되었다. 조절항의 계수는 
0.117로 나타났고,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0.049, 
0.202]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PC 
이용능력이 높은 개인일수록 태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긍
정적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PC 이용능력은 사회적 자본과 태도, 태도와 만족도 
간 관계를 모두 강화하는 조절 변수(moderator)로 작용
하며, 디지털 활용 역량이 높은 집단에서 사회적 자본과 
태도의 긍정적 효과가 확대됨을 시사한다.

<Fig. 3> Bootstrap Results

6. 결론

본 연구는 2024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
를 활용하여 사회적 자본, 태도, 만족도, PC 이용능력 간
의 관계를 조절된 매개모형(PROCESS Model 58)을 통
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디지털 
활용 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만족도에
도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디지털 환경 적응과 긍정적 
경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단순
한 정보 접근을 넘어 사회적 관계망과 신뢰, 참여와 같은 
요인이 디지털 활용 태도와 만족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 태도는 만족도에 정(+)
의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개인의 긍정적 태도가 디지털 
서비스 이용 만족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보
여준다. 긍정적 태도는 단순한 감정적 호감의 차원을 넘
어, 실제 이용 행동과 경험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디지
털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다. 아울러, PC 이용능력은 사회적 자본과 태도 간 관계
뿐만 아니라 태도와 만족도 간 관계에도 유의한 조절효
과를 나타내었다. 즉, PC 이용능력이 높은 집단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태도의 긍정적 효과가 더 강화되며, 태도
가 만족도로 이어지는 경로 또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개인의 디지털 역량이 사회적 요인과 태도 
간의 상호작용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기 
제공이나 정보 접근성 확대뿐만 아니라, 개인의 활용 능
력 향상과 사회적 자본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
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으로는 먼저, 사회적 자본이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태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기존 사회적 자본 연구를 디
지털 환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PC 이용능력과 같은 개인의 디지털 역량이 경로별 효과
를 조절함을 확인함으로써, 단순한 사회적 요인 분석을 
넘어 개인 역량 차이에 따른 효과 변이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환경에서 사회적 자
본과 개인 역량 간 상호작용이 이용 행동과 만족도 형성
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학술적 논의의 기
반을 마련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SNS 
활용 등 다양한 디지털 네트워크를 포함한 사회적 자본 
차원의 세분화가 필요하며, 장기적 종단 연구를 통해 사
회적 자본과 디지털 활용 태도 간 관계의 지속성과 변화 
패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및 문화적 차이
를 반영한 비교 연구를 통해 디지털 격차 완화 정책과 프
로그램 설계의 지역 맞춤화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

실무적 시사점 측면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디
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PC 이용능력이 사회적 자본과 태도의 긍정적 효과
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디지털 정보 활용 교육
과 온라인 문서·자료 처리 실습, 정보검색 역량 강화 프
로그램 등 개인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적 개입
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자본이 높은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 사회적 모임을 중심으로 디지털 참여와 학습을 
유도하면, 태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러한 접근은 단순히 디지털 기기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
회적 관계망 구축과 개인 역량 강화를 병행하는 정책 설
계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기반 디지털 
학습센터 운영,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촉진, 맞춤형 PC 
활용 교육 등은 디지털 활용 능력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확장하는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PC 외 모바일 기기, 태블릿 등 다양한 
디지털 장치 활용 능력을 포함한 조절효과 분석이 필요
하며, 장기적 종단 연구를 통해 디지털 활용 태도와 만족
도의 변화 추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적·문
화적 차이를 반영하여 정책 설계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
역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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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나아가, 사회적 자본과 개인 역량의 상호작용이 
디지털 학습과 정보 활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
러한 경로가 디지털 격차 완화 정책과 사회적 효용성 측
면에서 가지는 의미를 심화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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